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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1일부터 한 ‧ 페루 FTA가 공식 발효됨.

 - 이번 페루와의 FTA 발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임.

▶ 페루의 경제규모(한국의 1/7 수준)를 고려할 때, 한 ‧ 페루 FTA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 중남미 대표

적인 성장엔진 선점 △ 천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 중남미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한·페루 FTA는 △ 상품 △ 서비스 △ 투자 △ 원산지 △ 정부조달 △ 협력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함.

 - 상품부문에서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

로 합의했으며 한 ‧ 미 및 한 ‧ 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개방하였음.

▶ 페루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아 한 ‧ 페루 FTA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임. 

 - 장기(향후 10년)적으로 0.01%의 실질 GDP 증가와 5,410만 달러의 경제적 후생증가 효과가 기대됨.

 -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1억 5,200만 달러(10년 누적 기준) 증가하는 데 반해 수입은 2,400만 달러 증가

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증대 효과는 1억 2,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간접적으로는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반 구

축 △ 수산협력 확대 기반 조성 △ 수출 저변 확대 △ 한국의 이미지 제고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의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 ‧ 페루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 페루산업협력위원회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함.

 - 둘째, 각종 양자간 협력체계와 FTA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함.

 - 셋째,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FTA 차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넷째, 각종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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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추진 경과

2005. 11 APEC 정상회담 시 톨레도 페루 대통령 FTA 추진 제안

2007. 10 ~ 2008. 5 민간공동연구: 서울대학교, CONFIEP

2008. 8. 15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서한: FTA 협상개시 선언 제의

2008. 11. 21 정상회담시 한 ‧ 페루 FTA 추진 합의

2009. 3. 16~20 한 ‧ 페루 FTA 1차 협상(서울)

2009. 5. 11~14 한 ‧ 페루 FTA 2차 협상(리마)

2009. 6. 29~7. 3 한 ‧ 페루 FTA 3차 협상(서울)

2009. 10. 19~22 한 ‧ 페루 FTA 제4차 협상(리마)

2009. 11. 12 한 ‧ 페루 정상회담: ‘한 ‧ 페루 FTA의 조속한 체결’ 합의

2010. 8. 29~30 한 ‧ 페루 FTA 제5차 협상(리마), 타결 

2011. 3. 21 한 ‧ 페루 통상장관 FTA 정식 서명(서울)

2011. 8. 1 한 ‧ 페루 FTA 발효

1.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

가. FTA 추진 경과

■ 2011년 8월 1일부터 한·페루 FTA가 공식 발효됨.

 - 한국과 페루 양국은 2009년 3월 제1차 FTA 협상을 개시한 이후 다섯 차례의 협상 끝에 2010년 8월 협상을 

타결 짓고 2011년 3월 FTA에 정식 서명함.

 - 이번 페루와의 FTA 발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 전체로는 일곱 번째임. 

표 1. 한·페루 FTA 추진 경과

자료: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나. FTA 발효의 의의

■  먼저 한·페루 FTA는 중남미지역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데다 지속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시장으로 평가됨.

 - 페루 경제는 최근 7년간(2004~10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

에서도  플러스 성장세(2009년 0.9% 성장)를 지속, 중남미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엔진으로 부상함.

 ◦ 특히 최근 3년간(2006~08년) 페루 경제는 신흥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연평균 8.8%의 고성장세를 달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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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2004~10년)

중남미 5.6 4.5 5.4 5.4 4.0 -1.8 5.8 4.1

페루 5.0 6.8 7.7 8.9 9.8 0.9 8.8 6.8

국가 2011년 순위 2010년 순위

멕시코 35 41

페루 36 46

콜롬비아 39 38

칠레 43 53

아르헨티나 115 113

브라질 127 124

베네수엘라 172 170

표 2. 중남미와 페루 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자료: Global Insight.

■ 둘째, 한·페루 FTA는 페루가 갖고 있는 광물에너지, 농림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큼.

 -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페루는 지질학적인 이점에 힘입어 무궁무진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2010년 현재 

은 매장량은 세계 1위, 동과 창연 매장량은 2위, 주석과 아연 매장량은 3위, 붕소 매장량은 6위에 달함.

 - 페루는 최근 대형 유전 및 가스전 발견에 힘입어 중남미 유망 산유국으로도 부상함.

  ◦ 남미 최대의 가스전인 카미세아(Camisea)에는 2,490억m3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셋째, 한·페루 FTA는 중남미 지역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도 의의가 높음. 페루는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최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1)에 따르면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기업환경이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또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투자등급(S&P BBB-, Moody's Baa3, Fitch 

BBB-)을 부여받고 있음.

표 3.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 2011) 순위

 주: 비교대상국은 183개국.
 자료: World Bank(2010).

 - 페루는 지리적으로도 태평양에 면해 있는 데다 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미지역 진출의 전략적 관문

으로 가치가 높음.

 ◦ 페루는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카야오

(Callao) 항구는 한국과 중남미 간 최단 거리 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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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남부도로(Interoceanica Sur-IIRSA Sur)가 2010년 12월 완공되어 브라질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로서 페루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될 전망임.

 ※ 남부도로 완공으로 리마에서 상파울루까지 소요되는 물류(트럭 사용) 기간이 4일로 단축될 전망임.

다. 한·페루 경제관계

■ 2010년 현재 페루는 한국의 57대 수출국이며 38대 수입국임.

 - 수출액은 9억 4,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0.2%, 수입액은 10억 3,9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0.24%를 차지함.

표 4. 한국의 대페루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0 213 12.5 143 83.1 70

2001 188 -12 116 -18.6 72

2002 196 4.3 205 75.8 -9

2003 204 4.4 194 -5 10

2004 245 19.9 283 45.6 -38

2005 282 15.2 249 -11.9 33

2006 359 27.1 676 170.9 -317

2007 466 29.9 1,040 53.9 -574

2008 720 54.5 904 -13.1 -184

2009 641 -10.9 919 1.7 -278

2010 944 47.2 1,039 13.0 -95

   자료: KOTIS, 한국무역협회.

■ 양국의 교역은 일부 품목에 대한 편중도가 높음.

 - 수출 품목 중 자동차(39.4%), 합성수지(7.5%), 철강판(5.9%)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75.4%를 차지함.

 - 수입 품목 중에서는 동광(46.7%), 기타금속광물(18.5%), 아연광(16.6%), 석유제품(6.8%) 등 상위 10개 품목

이 전체의 97.5%를 점유함.

■ 페루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함.

 - 우리나라의 대페루 직접투자액(2010년 누적기준)은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파나마,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큰 7억 7,388만 달러에 달함. 

 - 대페루 투자는 분야별로 광업(전체의 94.6%), 특히 석유가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투자기업은 삼성, SK, LG, 대우, POSCO, LS-Nikko,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고려아연 등 대기업 위

주(전체 투자의 96.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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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대분류
신고기준 실질투자기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801 0.2 352 0.0 

광업 1,377,423 88.1 732,252 94.6 

제조업 150,098 9.6 9,572 1.2 

건설업 235 0.0 235 0.0 

도매 및 소매업 30,755 2.0 29,195 3.8 

운수업 636 0.0 636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0 0.0 100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83 0.1 1,544 0.2 

총계 1,564,031 100.0 773,886 100.0 

표 5. 한국의 대페루 업종별 직접투자 (2010년 12월 누적) 

(단위 : 천 달러,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 한·페루 FTA의 주요 내용

가. 상품시장 개방(관세 철폐)

■ 한국과 페루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함.

 - 수입액 기준으로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페루 측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냉장고 등을 즉시 또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대형 승용차(현행 관세율 9%)와 컬러 TV(9%)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중형 승용차의 관세는 5년 내, 냉장

고(17%)의 관세는 10년 내 철폐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 양허 제외 △농산물 세이프가드 △ 계절관세 △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함. 

 - 우리 측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 기간을 설정함.

 - 페루 측의 관심품목인 오징어(현행 관세율 10~22%) 중 냉동, 조미, 자숙, 건조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 기

타 오징어에 대해서는 5~7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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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단계

한국 양허 페루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 달러) 비중

즉시 철폐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내 철폐 223 1.9% 407 0.0% 58 0.8% 312 0.0%

5년내 철폐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 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8년내 철폐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년내 철폐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 소계) 11,570 97.4% 971,886 100% 7,286 98.9% 626,948 1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4 0.1% 0 0.0%

총합계 11,881 100% 971,887 100% 7,370 100% 626,948 100%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나프타, 
고철, 원유, 석탄, 윤활유, 금, 은,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컬러, 
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 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 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연괴,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소모사, 붕장어(냉동 
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 조미, 자숙, 
건조),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ASG)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 팥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ASG)천연꿀, 맨더린

표 6. 상품 양허 수준 

주: 1) 품목수는 HS 2010 기준, 수입액은 2007~08년 평균 금액 기준.
   2) ASG 적용품목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 외교통상부.

표 7. 상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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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한국 양허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쇠고기(신선, 냉장, 냉동), 고추, 마늘, 
양파, 감귤(온주밀감), 보리, 사과, 배, 탈 
‧ 전지분유,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91
현행관세

유지
- -

쌀 16 양허제외 5 쌀

자료: 외교통상부.

나. 원산지

■ 한국과 페루는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규정에 합의함.

 -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조립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도입함.

 ◦ 완성차를 제외한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수입 및 글로벌소싱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 양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받기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도 합의함.

다. 무역구제

■ 양국은 관세 감축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MFN 관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함.

 - 이와는 별도로 닭고기, 오리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맨더린, 녹두 ‧ 팥 등 7개의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채택함. 

 

라. 서비스 및 투자

■ 우리나라는 한 ‧ 미 FTA 및 한 ‧ 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개방하였으나 전기, 

가스, 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미개방하는 등 개방수준을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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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는 전기 ‧ 가스 ‧ 발전 서비스를 양허하는 등 페루 ‧ 미국 FTA를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

은 수준으로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개방함. 

■ 투자 분야에서는 기존 한·페루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특히 개별 유보를 통해 우리의 민감한 분야인 농 ‧ 축산물 관련 유통 및 저장, 방송·통신, 전문가(법률, 회계, 

세무) 등의 분야는 개방 수위를 조절함.

■ 인력이동과 관련, 양국은 일시 입국을 통한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의 출입국 조치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용방문자, 무역가 및 투자자, 기업 내 전근자, 전문가(조리사 및 통번역사 등)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을 규정함.

마. 정부조달

■ 양국은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입찰 및 낙찰 시 과거 조달실적 요구를 금지하기로 

합의함. 

 - 특히 양국은 정보교환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촉진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공동 입찰 참여를 장려하기로 함.

 

3. 한·페루 FTA의 경제적 효과

가. 거시경제 효과

■ 페루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아 한 ‧ 페루 FTA 체결에 따른 거시경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기준으로 페루의 경제 규모(1,525억 달러)는 한국(1조 147억 달러)의 1/7 수준임.

■ 한·페루 FTA 발효에 힘입어 단기(향후 5년)적으로 0.0002%의 실질 GDP 증가, 1,940만 달러의 경제후생증

가 효과가 기대됨.

 - 장기(향후 10년)적으로는 0.01%의 실질 GDP 증가, 5,410만 달러의 후생수준 증가가 예상됨. 



한·페루 FTA 발효의 의의와 주요 활용 방안 10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1. 8. 5

수출 증감 수입 증감  무역수지 증감

섬유 23 17 6 

석유화학 1 0 1 

정밀화학 12 2 10 

철강 1 0 1 

비철금속 0 5 -5 

기계 0 0 0 

자동차 68 0 67 

자동차부품 0 0 0 

전기전자 29 0 29 

생활용품 7 0 7 

기타 10 0 10 

제조업 152 24 128 

표 8. 한·페루 FTA의 경제효과 

단기(5년) 장기(10년)

실질 GDP(%) 0.0002 0.01

후생수준(백만 달러) 19.4 54.1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산업별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 ‧ 페루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은 1억 5,200만 달러(10년 누계 기준), 수입은 2,4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높은 수출증가세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증대 효과는 1억 2,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표 9.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10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산업연구원.

■ 산업별 수출입 증감 효과

 - 산업별로는 자동차의 수출증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전기전자, 섬유, 정밀화학 순으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반면 수입증대 효과는 섬유, 비철금속 순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산됨.

 - 무역수지 측면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정밀화학 순으로 무역수지 흑자 효과가 클 전망임.

 -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섬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반면, 페루는 상당품목

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해 대페루 수출증대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대페루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중 전기전자의 경우, 페루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세

를 양허해 FTA 발효 즉시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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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페루 수출 대페루 수입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단순평균
(%)

가중평균
(%)

금액
(백만 달러)

비중
(%)

단순평균
(%)

가중평균
(%)

섬유 27 4.5 13.30 9.68 13 1.5 11.11 10.15 

석유화학 66 10.9 0.75 0.14 0 0.0 6.50 6.50 

정밀화학 41 6.8 4.73 2.90 1 0.1 6.05 6.28 

철강 59 9.7 1.40 0.28 1 0.1 3.56 0.03 

비철금속 0 0.0 2.40 1.13 14 1.6 5.38 2.01 

기계 43 7.0 0.87 0.04 0 0.0 7.56 4.46 

자동차 172 28.3 3.80 5.73 0 0.0 9.43 9.17 

자동차부품 17 2.8 1.16 0.03 0 0.0 8.00 8.00 

전기전자 77 12.6 2.23 3.73 0 0.0 4.09 1.41 

생활용품 22 3.7 7.26 2.23 0 0.0 7.44 5.97 

기타 83 13.6 5.18 1.61 863 96.6 2.73 0.00 

제조업 607 100.0 4.02 3.07 893 100.0 8.44 0.19 

 - 한국이 페루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의 품목인 비철금속, 천연자원의 1차 가공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무관세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 가중평균 관세율도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임.

◦ 결과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10. 한·페루 간 산업별 수출입 및 관세율(2007~09년 평균기준) 

자료: 산업연구원.

다. 기타 경제 효과

1) 서비스

■ 한·페루 FTA 발효에 힘입어 그간 전무했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됨. 

 - 페루 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 저조로 단기적 투자 확대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양

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편승해 서비스 분야의 협력 확대가 예상됨.

■ 기업인의 일시 입국 허용에 따라 우리 기업인들의 이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비자발급의 어려움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투자

■ 한국의 대페루 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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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칠레 FTA 사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대페루 투자는 FTA 발효 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의 대칠레 직접투자는 한 ‧ 칠레 FTA 발효 전 5년 평균 148.3만 달러에서 발효 후 5년 평균 898.6만 달러로 

약 여섯 배 이상 증가함.

 - 페루 정부는 한 ‧ 페루 FTA 체결로 3년 내 한국의 대페루 직접투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투자진출 분야의 다각화 기대

 - 기존 광업분야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농산물 및 바이오에너지, 물류서비스 및 컨설팅, 수산분야 등으로 투

자분야의 다각화가 기대됨.

 - 특히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경학적 위치, 다수국가와의 FTA 체결, 풍부한 원료와 값싼 노동력 등 페루가 갖

고 있는 이점에 힘입어 제조업 분야의 투자 확대도 예상됨.

3)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상품의 모조품 거래 및 불법복제 축소로 우리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 현재 페루에서는 음반의 98%, 상용소프트웨어의 70%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페루 정부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은 75%에 달함.

4) 정부조달

■ 정부조달시장 개방, 건설자재의 관세 철폐 등에 힘입어 우리 건설 ‧ 플랜트 업체의 페루 시장 진출1)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 ‧ 페루 FTA 정부조달협정문에 입찰 및 낙찰 시 과거실적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 정부조달 및 민자사

업 시장에 우리 업체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 또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신청 절차 등에서 투명성 의무 조항을 명시하는 등 입찰 절차가 투명해짐에 따

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정보교환,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어 경쟁력은 있으나 아직

까지 페루시장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우리 중소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1) 현재 우리 기업들이 페루 건설플랜트시장 진출 시 겪는 장애요인은 치안불안, 자금조달, 입찰과정 불투명, 인력고용 및 숙련노동 

확보, 정보접근, 원주민 사회와의 갈등 등으로 조사됨(KIE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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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재 9%인 중장비 부품이나 철강판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현지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들이 보다 

저렴하게 부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입찰 시 우리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자재의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로 우리 건설업체들이 혜택을 본 사례는 한·칠레 FTA에서도 목격됨. 

 ◦ 포스코건설은 한·칠레 FTA 체결로 6% 관세가 철폐되어 보일러를 무관세로 조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면서 칠레에서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하였음. 

5) 기타 경제협력

■ 포괄적 경제협력 기반 구축

 - 기존 FTA와 다른 한·페루 FTA의 특징은 FTA 협정문에 양국이 관심 있는 10개 협력분야(중소기업, 어업 

및 양식,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를 명시하고 협력 추진의 구심

체로 협력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는 점임.

 - 이에 따라 양국은 FTA 발효를 기회로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음. 

■ 중소기업 진출 여건 조성

 - 한 ‧ 페루 FTA는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도 주목됨.

 ◦ 페루를 위시한 남미시장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격차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

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임. 이에 따라 페루는 지금까지 대기업 주도의 진출 시장이었음. 

 - 한 ‧ 페루 FTA에서는 양국간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 대표적으로 제20.4조에서 양국간 중소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조항을 별도로 명시함.

 -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자원개발 협력 확대 기반 구축

 - 한 ‧ 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에너지 ‧ 자원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자원개발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우리 자원개발 기업들의 페루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

망됨.

■ 수산 협력 확대 기반 조성

 - 한 ‧ 페루 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수산협력약정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

무진한 페루 수산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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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활동의 개발 및 촉진을 규정

 · 특히 양국간 에너지·광물의 교역 촉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입찰, 투자기회, 지질 데이터 정보, 관련 법령 등 에너지·광물 분야의 공개 정보 교환 촉진 

- 양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규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상

대국에 사전 통지

- 상대국 요청 시,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 관련 모든 규정에 대해 정보 제공

표 11. 한·페루 FTA 중 에너지·자원 협력 분야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및 수출품목 수 확대 등 수출 저변 강화

 - 한 ‧ 페루 FTA로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페루의 경우 지리적 거리감, 언어적·문화적 격차로 인해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시장이었음.

 ◦ 그러나 한·페루 FTA 체결에 힘입은 관세인하 효과,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개선, 제도적 안정성, 

심리적 거리감 축소 등의 효과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이 같은 기대는 한·칠레 FTA 사례를 통해서 증명됨. 한·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수출시장에 신규 진출

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04년 이후 칠레시장에 신규 진출한 기업은 총 2,425개에 달했는데, 이 중 중소기업은 1,954개로 전체 신규 

진출기업의 96%를 차지함.

 - 또한 한 ‧ 페루 FTA는 현재 우리 기업의 페루 시장에서 빈약한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 2009년 현재 페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은 857개로 매우 적은 상황임.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이 심해 페루 경제의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 한·칠레 FTA 사례2)에서 보듯이 한·페루 FTA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품목 확대에도 기여, 안정적 수출구조 형

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품목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2003~09년 사이 37.4% 증가함(1,118개 → 

1,536개). 

■ 한국의 이미지 제고 

 - 페루 현지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는 기업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항 중 하나임.

 ◦ 페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KIEP 2009년)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중 “현지국

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가 가장 큰 요구사항으로 조사됨. 

 - 페루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한 ‧ 페루 FTA 발효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물론 

이미지를 단시일 내에 제고시킬 수 있는 호기가 될 수 있음.  

 ◦ Nexos라는 기관이 2009년 실시한 칠레와 페루에서 세계 각국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칠레에서 한국의 인지

도는 비교적 높은 10위를 기록한데 반해, 페루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순위 안에도 포함되지 못함.

2)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수출증가의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한성·장용준(2010),「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0-26호, 대외경제정책연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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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

 - 무역원활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페루 시장 진출 장

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들은 페루 시장에서 FTA를 통해 관세철폐만큼이나 비관세장벽 철폐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희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3)

4. 한·페루 FTA의 주요 활용 방안

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력 체계 조속 구축

■ 한·페루 FTA의 특징 중 하나는 FTA 협정문에 협력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양국이 관심 있는 10개 

협력분야(중소기업, 어업 및 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해양 운송, 

문화, 농업)를 제시했다는 점임.

 - 특히 양국은 10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로 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음.

■ 따라서 FTA 발효 이후 경제협력의 총체적 효과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위원회를 신속히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협력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가 브라질, 콜롬비아와 운영하고 있는 ‘산업협력위원회’4)와 일본이 중남미 FTA 

체결국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벤치마킹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중남미 FTA 체결 대상국(멕시코 및 페루)과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를 설치, 자국기업의 애로

사항 해소 채널로 적극 활용해오고 있음. 

 - 현재 우리 기업의 페루 투자진출 확대에 따라 현지에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

3) 2009년 KIE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이 페루와 FTA 체결 시 기대하는 혜택은 관세철폐(33.3%), 비관세장벽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27.8%), 기업인 및 기술자의 이동 원활화(22.2%), 투자 및 정부조달 시 내국민 대우(11.1%), 서비스자유화(5.6%) 
순으로 나타남.

4) 현재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 및 콜롬비아와 포괄적 산업협력 추진을 위해 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음. 브라질과는 2008년 11월 대통령의 남미 순방 후속조치 중 하나로 정부간 산업협력 채널이 구축되었음. 현재 두 번에 

걸쳐 양국간 회의가 개최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8년 11월 합의되어 2009년 3월 MOU가 체결되었음. 제1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는 2009년 11월 서울에서, 2차 산업협력위원회는 2010년 9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됨. 제2차 한·콜롬비아 

산업협력위원회 주요 의제는 양국 무역 ‧ 경제 현황, 콜롬비아 산업정책, 산업협력 공동연구결과 발표, 자동차 ‧ 섬유 ‧ 소프트웨어 

협력, 한국 산업기술정책, 플랜트협력, 경제단체간 협력, FTA 등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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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페루 정부와의 상시적인 협의 채널 부재로 우리 기업들이 겪는 비즈니스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이 부재한 상황임.  

나.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을 통한 FTA 시너지 효과 도모

■ 현재 페루와 추진 중인 수산 협력협정을 신속히 체결해 한·페루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자원협력위원회 등 각종 양자간 협력체계와 FTA에서 합의한 협력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FTA 차별에 따른 피해 최소화 

■ FTA를 서둘러 체결해 시장 선점효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피해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FTA 체결에 따른 선점 효과는 다른 경쟁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마련임. 그러나 경쟁국

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선점 효과에 따른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역차별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중국보다 일찍 칠레와 FTA를 체결해 칠레 시장에서 FTA 선점효과를 누렸으

나 2006년 중 ‧ 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우위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함.  

 ◦ 문제는 중국의 경우 관세혜택 범위가 우리나라보다 넓다는 점임. 실제로 중·칠레 FTA에서 관세면제 품목의 

비중이 90% 이상이 되는 시기가 우리나라(2017년)보다 2년 앞선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페루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의 FTA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하여 

관세인하 일정 등의 차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세탁기의 경우 중·페루 FTA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데 반해 한 ‧ 페루 FTA에서는 4~5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어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임.

■ 또한 에너지 관련 분야 등 개방이 유보된 분야와 통신, 금융, 운송 등 각종 제한을 두고 개방된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개방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을 두고 개방된 분야의 경우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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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상대국과의 수출입 시 특혜관세 활용도는 칠레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 

상황임.

 - 2008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국내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FTA 체결국

과의 교역에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큰 실익이 없어서

(39%)인 것으로 조사됨. 

 - 그 밖에 FTA 체결 상황이나 활용방법을 잘 몰라서(37%), 원산지 증명에 대한 상대국 바이어의 요청이 없어

서(16%), FTA 활용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11%)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5)

■ 따라서 한·페루 FTA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양국간 협력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는 FTA 발효 직후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 FTA 체결로 바뀌는 대페루 

진출 환경을 기업들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상품부문의 특혜관세 활용률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FTA에 포함된 다른 부문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여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5)한국무역협회(2008. 8),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